
LG-삼성, OLED 기술유출 “공방”
SMD, 2명 추가입건에 조직적 관여 비난 … LGD는 기술방식 달라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TV 기술유출 사건과 관련해 삼성모바일디스플레

이(SMD)와 LG디스플레이(LGD)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기술유출과 관련해 SMD 연구원들의 입사에 관여한

LGD 인사팀장과 자료 유출에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SMD 책임연구원 등 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이에 따라 SMD의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입건된 SMD 전·현직 연구원과 경쟁기업 직원은 LGD를

포함해 모두 13명으로 늘어났다.

LGD 연구담당 간부들은 SMD 전·현직 연구원들로부터 대형 OLED TV 기술을 빼내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

로, 인사팀장은 SMD 직원들을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스카우트한 혐의를 받고 추가 입건됐다.

SMD 관계자는 “경찰이 이례적으로 LGD 법인과 현직 인사팀장까지 입건한 것은 LGD가 회사 차원에서 조

직적으로 SMD 연구인력을 빼내 핵심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LGD는 “경쟁기업과 기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입수한 적도 없

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SMD 직원들이 헤드헌팅을 통해 먼저 LGD 입사를 타진해 왔다”며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기술유

출을 시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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